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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farers are an essential resource in maritime industries, which provide navigation skills, vessel 
maneuvering skills and fishing skills in the fishery industry. They also work as a driving force in 
pilotage, port operation, vessel traffic service, and marine safety. Other areas in maritime services, 
which rely on seafarer include safety management of ships, supervisory activities, and maritime ac-
cident assessment. In these ways, Korean seafarers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However, there have been issues of high separation rate, shortage of supply, multi-na-
tionality, multiplicity of culture caused by employment of foreign seafarers, and aging. The present 
paper finds that maritime officers and fishery officers demonstrate differences in the statistics of 
on-board job taking and separation: the separation rate of fishery officers is higher than that of 
maritime officers. The existing data and statistics by the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could be improved by changing its structure from time series to panel data. 

The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is the ideal institution for collecting the pan-
el data, as it has already accumulated and published relevant statistics regarding seafarer. The basic 
design method of the panel data is to adopt and improve it by including the information on rat-
ings of maritime and fishery industries, ranks in a ship, personal information, family life, and career 
goal. Panel data are useful in short- and long-term forecasts of supply of Korean seafarers; demand 
evaluation of education, training, and reeducation of the seafarers; demographical dynamic analysis 
on Korean seafarers; inducement policy of long-term on board job taking in harmony with man-
power demands in marine industries such as pilotage service; implementation of job attractiveness 
policy on Korean seafarers;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of Korean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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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원들은 해양산업 전반에서 핵심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선원은 해운업과 수산업에서 선박

의 조종과 항행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어로

작업도 하고 있다. 선원은 해운산업에서는 선박의 

안전관리, 안전 항행감독, 내항해운분야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해양사고 심판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항만운송 

분야에서 선원들은 도선사들의 양성 기반이 되며, 

항만운영과 해양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

들은 이밖에 해양경찰 해군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에서도 국가 해양력을 보호하고 있다. 

경제성장기 선원들은 매년 수 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 들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기여하였다. 해외취업 선원들은 1970년대에는 매

년 1억 달러이상 외화를 획득하였다. 선원들의 외

화가득액은 1981년 2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15년에는 8억 4,088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같은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장기적 공급

부족, 외국인 선원의 한국적 선박의 승선확대, 그

리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선원 수급에 

경고음을 울려왔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

라 선원 평균연령은 2001년 40.5세에서 2015년 

50.5세로 높아졌으며, 내항선원들의 경우에는 더욱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2016).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경기 및 해양부문에서 경기침체는 선원

의 이직, 재고용, 취업과 승선생활에 대한 깊이 있

는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현대상선과 한

진해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축

은 선원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체계적 통계축적과 

연구조사를 통한, 선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원들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원 패널자료가 필요함

을 명시하고,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시 그 내용과 

자료관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후 선원 패널자료를 이용한 선원

공급의 장단기 예측 모형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선원연구에 대한 기여도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선원에 대한 통계를 단순 시계열 혹은 

횡단면 자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매년 동일한 표

본을 추적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를 

제안한 점이다.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은, 한국 노

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2016)과 같이 수 십년 간

의 자료 축적을 통하여, 선원의 이직과 승선에 대

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패널자료의 구축은 선원정책과 그 효과를 

추적할 수 있게 하고, 그 예측의 정확도를 개선하

는 효과를 초래한다. 셋째, 선원과 선원통계에 대

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점이다. 우리나라 기

존 선원에 대한 통계는 매년 작성되고 있지만, 선

원 패널자료에 대한 수집과 통계화는 아직 시도되

지 않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선원수급

과 교통ㆍ해운ㆍ항만 산업에서 패널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3장은 우리나라 선원들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한다. 해양계

와 수산계 학교졸업 해기사들의 졸업연도별 졸업

생 인원, 승선인원, 예비인원, 이직인원을 제시하

여 승선과 이직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다. 4장은 

우리나라 선원수급 구조를 감안한 선원 패널자료

의 구축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선원의 수요가 

내외항 상선, 어선, 공공부문, 항만부문, 행정조직, 

해난 심판과 해양안전 분야, 국제해사 분야로 다

양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선원 패널자료 구축방

안을 검토한다. 4장은 또한 선원 패널자료의 활용

방안을 예시한다. 5장은 결론과 정책제언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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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선원수급 관련

세계적으로 선원들은 항행기술과 바다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해양산업과 금융과 보험 등 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Off-shore 구조물의 운용에도 활

동하고 있다(Gardner and Pettit, 1999a; Gardner 

and Pettit, 1999b). 세계적인 선원수급 구조를 살

펴보면, 2015년 세계 선원 공급은 165만 명으로 이

중 해기사가 77만 4,000명, 부원은 87만 3,000명이

다(BIMCO/ISF, 2016). 그러나 총수요 중 해기사가 

97만 명, 부원은 75만 4,000명으로 해기사의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선원공급국은 중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인데, 중국이 

점차 선원 수요국으로 전환되고 있어, 선원 수급 

불안정은 장기화될 전망이다(BIMCO/ISF, 2016).

해운선진국에서는 선원 노령화 외에 1척의 선박

내 선원들의 다인종화와 다문화화 등이 심화되고 

있다(Wu and Winchester, 2005; Progoulaki and 

Theotokas, 2010, 580; Silos et al., 2012; Thai et 

al., 2013). 영국, 노르웨이 등 경제적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선원직 기피와 승선기피에 

따른 선원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선원이 해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

는 핵심요소인 점을 고려하면, 선원의 승선과 이

직에 대한 고찰은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Progoulaki and Theotokas, 2010, 582). 우리나라

의 경우, 정부 등이 발주하는 간헐적 선원분야 연

구보고서(해양수산부, 2013)와 한국해기사협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제외할 경우, 선원의 수급과 선

원의 고용실태에 대한 탐구는 많지 않다. 정봉민

(2004)은 한국 선원의 수급정책 분석에서 선원수

요보다는 공급에서 이직율이 높은 데에서 선원수

급 불안정이 초래됨을 지적하고, 선원 이직율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호영 

외(2014)는 system dynamic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

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선원복지 기금 증액과 선

원임금 인상의 선원공급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

를 도출하고 있다. 외항선원의 이직은 선원직업의 

특성, 즉 사회와 가족과의 격리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되며(한국해기사협회, 2015), 내항선원의 경우

에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심각한 공

급부족을 보이고 있다(서동현ㆍ노창균, 2010). 김

재호ㆍ장성록(2006)은, 어선선원 직업 관련성질병

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질병이 선원으로서 직

급, 직무강도, 초과근무시간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백은유 외(2016)는 내항운송에서 안

전관리요소로 선원교육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원승선에서도 다문화화 다인종화

에 따른 갈등과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김영모(2012)는 내항

선박에 외국인 선원의 승선에 따라 의사소통과 문

화적 교류를 위한 선원관리 기법 도입, 외국인 선

원에 대한 지원센터설립, 외국인 선원 관리회사 

육성 필요성을 제창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선원분야의 이슈들인 장기

적 선원공급 부족, 다문화화와 다인종화한 편성, 

선원의 직업 특성에 따른 이직과 열악한 건강관리 

등을 지적하고 있다. 

2. 패널자료의 구축과 활용

한편 우리나라 교통분야 정부 관련기관에서 패

널자료의 구축논의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통행패턴

에 대한 조사를 예시할 수 있다(마강래ㆍ김찬성, 

2007; 교통연구원, 2009). 

교통연구원(2009)은 교통패널조사의 예비조사를 

연구한 바 있다. 교통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등

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경제위기 등 급

격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교통정책과 

통행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자료의 필요성

을 거론하고 있다. 교통패널조사를 위해 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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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우선 방법론을 구축한 후 조사계획을 수립하

고 예비조사를 통해 향후 실질 조사에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교통 패널조사

가 미진한 실정을 감안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교통

패널 구축에 필요한 대표도시 선정과 교통패널 구

축 그리고 예비조사 방법을 검토하였다. 

시단위 혹은 지역단위 그리고 특정 도로시설에

서 패널자료의 구축과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분석(김준용 외, 2011), 교통

안전투자에 대한 사고감소 효과분석(강수철ㆍ배형, 

2011) 등 패널자료 구축이 용이한 분야에서 이뤄

지고 있다. 항만 분야에서는 중국 거점항만의 개

발과정 특성을 패널자료에서 도출하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박용안, 2013).

외국문헌의 해운항만산업에서 패널자료의 구축

과 활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heon et 

al.(2010)은 제도적 개선이 항만의 생산성에 미치

는 효과를 98개 세계 주요 항만의 패널자료 분석

을 통해 도출하고 있다. 이들은 항만 민영화, 정부

의 권한 이양, 공기업의 민간기업 전환 등의 효과

를 고찰하고 있다. Serebrisky et al.(2016)의 연구

도 항만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주요 동인을 고

찰하고 있는 데, 남미와 카리브해 23개국에서 컨

테이너 터미널을 보유한 63개 항만의 패널자료를 

수집하고, 터미널 면적, 안벽길이, 야드장비, 하역

크레인 등의 컨테이너 처리량에 대한 영향을 고찰

하고 있다.

항만투자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검토에서

도 패널자료 수집과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Park 

and Seo (2016)는 한국에서 항만이 16개 광역 행

정지역의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패널자료와 Solow경제성장 방정식을 이용하여 분

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항만개발의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산업에의 영향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

과 연구가 활발하다(Shan et al., 2014; Song and 

Geenhuizen, 2014). 

Shan 외(2014)는 중국 41개 항만도시의 2003년

부터 2010년까지 패널자료와 회귀모형을 통해 항

만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Song and Geenhuizen의 연구는 천진시 등 

16개 광역 지역단위에서 항만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역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이같이 패널자료의 구축과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동

일한 개인, 가계단위, 기업단위, 특정그룹 (예로 노

인)에 대한 패널자료 구축은 장기간의 조사와 안

정적 재원을 필요로 하여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교통연구원의 교통 패널조사 예비조사에서 지적

처럼 우리나라 교통ㆍ해운ㆍ항만 분야에서 패널조

사는 개인연구자들의 지역패널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선원의 수급에 대한 체계적 분

석, 승선과 이직에 따른 실효성이 있는 정부정책 

수립, 선원들의 건강과 원만한 가정생활 등을 제

시할 수 있는 패널자료 구축과 이의 활용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선원분야에

서 패널자료가 구축될 경우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탐구ㆍ분석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Ⅲ. 승선과 이직에 대한 분석

1. 선원의 일생이력과 진로

선원은 해양계와 수산계 학교, 한국해양수산연

수원, 해군 등에서 교육ㆍ양성된다. 선원의 1차적

인 진로는 <그림 1>에서처럼 상선과 어선 외에 해

양경찰, 해군의 선박에 승선하여 해기경험과 어로

경험을 축적하여 고급 해기사로 거듭난다. 이러한 

고급해기사들은 도선사, 선박감독관, 안전운항관리

자 등 2차적 진로로 나아가는 한편 한국선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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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심판원, 해양수산부, 선박보험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중진으로 역할한다. 선원들의 3차 진로로

는 IMO 등 국제기구로 진출, 선사와 수산기업 

CEO, 수산부문 국제옵져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원들의 진로를 볼 때, 승선과 이직에 

대한 체계적 자료의 축적은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선원들의 승선과 취업추이

우리나라 선원들은 상선, 어선 그리고 외국국적 

해외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승선활동중인 선원들은 

표 1에서와 같이 1990년 10만 5,667명에서 2000년 

5만 2,172명 2015년 3만 6,979명으로 감소되었다. 

상선 취업선원은 1990년 1만 5,900명에서, 2015년 

1만 5,800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외항상선 선원

은 동기간 9,487명에서 9,308명으로 감소하였다. 

내항 상선 취업선원은 1990년 6,465명에서 2000

년 8,016명으로 증가후, 2015년 7,847명으로 감소

하였다. 외국적 선박에 취업한 한국 선원들은 

1990년 3만 6,000명에서 2015년 3,001명으로 급감

하였다. 어선 선원수는 1990년 5만 3,272명에서 

2015년 1만 6,820명으로 감소되어, 산업의 인적고

갈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들은 1995년 2,653명에서 2015년 2만 4,62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외국선원들의 국적도 1990년대 

중국 혹은 중국적 동포에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

의 선원 승선으로 다국가와 다문화되고 있어, 외국

선원의 승선과 인적 자원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 해기사들의 직책별 승무경력별 구성을 보

면, 선장과 기관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

그림 1. 선원의 양성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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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역 피라미드 구조형으로 장기적 선원공급에 

적신호를 보인다. 해기사 중 선장의 비율은 27.0%, 

기관장은 26.5%로 선기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며, 이 중 2항사는 6.6%, 3항사는 4.3%, 2기

사는 4.9%, 3기사는 3.8%를 점하고 있다(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 2016). 

우리나라 선원 평균연령은 2001년 40.5세에서 

2014년 49.7세, 2015년 50.5세로 고령화가 진행되

고 있다(<표 2>참조). 반면에 30세 미만 선원비율

은 18.4%에서 8.2%로 감소하고 있어 해기인력의 

공백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분/연도 1990 2000 2015

합계

총 계 105667 52172 36,979

해기사 32752 21604 22,128

부원 72915 30568 14,848

외항

상선

내항

상선

상선

소계

소 계 9487 6666 9,308

해기사 4211 4014 7,674

부원 5276 2652 1,634

소 계 6465 8016 7,847

해기사 3017 4774 5,942

부원 3448 3242 1,905

소 계 15952 14682 17,155

해기사 7228 8788 13,616

부원 8724 5894 3,539

어선

소 계 53272 31115 16,820

해기사 12144 8435 5,826

부원 41128 22680 10,994

해외

취업

소 계 36443 6375 3,001

해기사 13380 4381 2,686

부원 23063 1994 315

표 1. 우리나라 국적 선원 취업현황(단위:명)

자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직책별로는 항해사들의 평균연령은 2001년 41.4

세에서 2015년 49.5세로, 기관사들의 평균연령은 

41.3세에서 50.2세로 높아졌다. 부원들의 평균연령

은 동기간 39.9세에서 51.3세로 상향되어 선원의 

고령화를 주도하고 있다. 부원선원 고령화는 내항

해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직책/년도 2001년 2014년 2015년

전체 40.5 49.7 50.5

항해사 41.4 49.0 49.5

기관사 41.3 49.5 50.2

통신사 43.1 54.0 56.6

부원 39.9 50.2 51.3

표 2. 우리나라 선원들의 직책별 평균연령

자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양수산부(2016) 재인용.

3. 해양계 졸업 해기사들의 승선과 이직

해양계 학교 졸업 해기사들의 기간경과에 따른 

승선과 이직특성은 생존분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인 생존율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해양

계 학교를 2015년 졸업한 해기사들의 승선원과 예

비원을 합한 승선비율은 84.3%이지만 이직비율은 

15.7%이다. 2년차인 2014년 졸업생들에서는 각각 

78.7%와 21.3%로 변동되며, 2006년 졸업생들 승

선비율은 23.9%로 감소되며, 이직비율은 76.1%에 

달한다. 

승선과 이직율 특성은 승선 예비역제도의 효과

를 포함하고 있다. <표 3>을 보면, 승선 예비역제

도의 승선의무기간을 충족하는 2011년 졸업생들과 

2010년 졸업생들의 승선비율이 전년 졸업생들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다(<그림 2> 참조). 

4. 수산계 졸업 해기사들의 승선과 이직

수산계 해기사들의 승선기피는 해양계보다 심각

하다. 수산계 해기사들중 2015년 졸업생 승선비율

은 30.9%이지만 이직비율은 69.1%이지만, 2년차인 

2014년 졸업생에서는 각각 22.0%와 78.0%로 변동

되며, 2011년 졸업생 승선비율은 15%로 감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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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비율은 85%에 달하고 있다(<그림 3> 참조). 

2015년 졸업생 797명을 세분하면, 승선원 105

명, 예비인력 141명으로 취업인원이 246명, 이직자 

551명으로 구성된다. 승선인원보다 예비인력이 더

욱 많아 인력공급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5. 승선과 이직 자료의 문제점 

해양계와 수산계 해기사들의 승선과 이직에 대

한 통계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매년 졸업생들

의 취업동향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통계화하고 있

다. 따라서 전년도의 자료를 축적하지 않고, 조사

연도의 직책과 경력으로 자료를 변경하고 있다. 

기본적인 자료인 승선원과 이직자의 경우, 졸업연

도별로 해양계의 경우 10년이전 졸업자까지 자료

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계의 통계는 10년 

이전 졸업자인 2006년 졸업생들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력(직책과 직급) 등을 추적할 수 없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Appendix 1 참고).

표 3. 해양계 졸업 해기사들의 승선비율과 취업비율

졸업

년도

졸업

생

승선

원

예비

인력

취업

인원

승선

율

이직

자

이직

율

2006 1207 185 103 288 23.9 919 76.1 

2007 1142 157 108 265 23.2 877 76.8 

2008 1109 197 136 333 30.0 776 70.0 

2009 1150 232 195 427 37.1 723 62.9 

2010 1239 272 262 534 43.1 705 56.9 

2011 1225 381 353 734 59.9 491 40.1 

2012 1011 429 342 771 76.3 240 23.7 

2013 1043 605 221 826 79.2 217 20.8 

2014 1079 626 223 849 78.7 230 21.3 

2015 1058 603 289 892 84.3 166 15.7 

자료: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해양수산부(2016) 재인용.

해운시황의 경기변동을 고려할 경우, 예비인력

에 대한 추가적 통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황

이 호황일 경우에는 예비인력이 승선을 대기하거

나, 승선과 휴가기간의 교대를 위한 인원으로서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장기 해운불황으로 선박 

매각, 정선, 장기 계류에 따라 승선 수요가 감축되

어, 취업은 되었으나 승선을 하지 못하는 예비인

원을 늘리고 있다. 

Ⅳ. 승선과 이직에 대한 패널자료 

구축대안과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2016)은 노동 패널자료와 관련

하여 그 필요성을 패널자료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을 밝히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선원 패널자료

의 구축 필요성과 구축 환경 그리고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패널자료 구축의 필요성 

패널자료는 시계열 자료의 성격과 횡단면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면서 추정의 효율성(efficiency) 

향상, 설명변수간의 공선성(collinearity) 발생 가능

성 축소, 추정량의 편의(bias) 감소, 정책의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 가능, 상태간의 변이과정(transition 

between states) 이해 가능,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나 특정연령효과(age specific ef-

fect) 및 동시태생효과(cohort effect)에 대한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한국직업능력개발

원, 2016).

해양산업 분야에서도 선원 패널자료를 구축할 

경우, 연령대별 직책별 승선상태의 변화 추적, 외

부충격에 따른 해기사 및 일반 부원의 수급 변화, 

관측하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 횡단면자료와 시계

열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승선과 예비원의 

성격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 필요성을 더욱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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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해양계 졸업 해기사들의 승선비율과 이직비율 (2015년 기준)

자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각 연호를 이용하여 산정. 해양수산부(2016) 재인용.

졸업후 경과연수

그림 2. 연도별 해양계 졸업 해기사들의 승선비율과 이직비율 (2015년 기준)

자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각 연호를 이용하여 산정. 해양수산부(20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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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공급의 인구동태적 분

석이 필요하며, 패널자료를 통해 선원 공급의 장

기적 추세가 안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둘째, 해기사와 부원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정밀

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추가적 통계를 구축할 경우, 국적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에 대한 총괄적 수급을 전망할 수 있다. 

셋째, 승선예비역 제도의 선원공급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계측할 수 있게 하여, 동 제도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넷째, 부문별 선원공급의 

장기적 추이를 체계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패널자료 구축의 환경검토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에 

대한 시계열 통계를 잘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패널자료에서와 같이 동일

한 졸업연도의 해기사들의 자료를 매년도 관찰하

지 않으며, 이 통계들을 재차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5년 시점에서 2005년 졸업생들의 연도별

(2014년, 2005년) 직급과 직책 변화에 대한 자료

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다(<표 4>참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졸업생 추적자료는 패

널자료에 매우 근접해 있어, 이를 활용하고 개선

할 경우, 체계적인 패널자료의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선원들은 선원수첩 등에 의해 승선

에 대한 이력관리를 기록하고 있어, 개인별 승선

과 이직에 대한 자료 가공이 용이하다. 

이러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통계와 선원에 

대한 개인별 승선이력관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선원에 대한 패널자료 구축은 비교적 용이하게 진

행될 수 있다 판단된다.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송출입을 담당하는 

선박관리회사들이 선원관리를 하고 있으나, 출입국 

업무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적선박에 승

선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자료 구축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한국 노동패널과 외국 패널자료의 사례

한국 노동패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패널자료이

다. 이 패널은 1998년 5,000가구를 2단 층화 집락

계통추출법, 즉 1단계 계통추출법과 2단계에서는 임

의추출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있으며, 2009년 

1차 표본에서 마모(이탈)와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

해 1,415가구를 추가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16). 

1998년 원표본 5,000가구 중 2014년 17차 조사에

서도 유지되는 비율은 69%이다. 가구에 대한 조사

내용은 가구특성, 가계소득, 자산과 부채, 개인특

성,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 현행 통계 패널 자료화

해양계

1. 조사시점: 12월 말

2. 조사 대상연도: 당해연도 졸업 해기사 ~ 10년 전 

졸업 해기사(2015년 경우, 총 11,263명으로 2015년 

졸업생 1058명 등 포함)

3. 조사 내용: 졸업생 수, 승선원, 예비원, 이직인원

1. 조사시점: 12월 말

2. 2006년 졸업생부터 매년 자료를 축적

3. 조사 내용: 선원 경력과 직책 등 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 진로, 의견 등을 포함한 선원의 

이력과 생활

수산계

1. 조사시점: 12월 말

2. 조사 대상연도: 당해 연도 졸업 해기사 ~ 5년 전 

졸업해기사. 5년 전부터 10년 전 해기사들을 

합산하여 계산

3. 조사 내용: 졸업생 수, 승선원, 예비원, 이직인원

1. 조사시점: 12월 말

2. 2006년 졸업생부터 매년 자료를 축적

3. 조사내용: 선원 경력과 직책 등 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 진로, 의견 등을 포함한 선원의 

이력과생활 

표 4. 해양계와 수산계의 통계 및 패널자료화 



158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2집 제4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4년 기준, 중고등학교 

총 6,000명을 추출하여 10년이상 가족 구성원, 교

육경험과 진로와 진학, 직업이력 등의 자료를 축

적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미국 등 주요국은 197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

서 패널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미국의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ur Statistics)은 1966년부터 연령

대별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축적

하고 있다. 이 패널자료들은 경제학, 사회학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연구소인 

Institute of Social Research는 국립 고령화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ging)의 지원으로 건강, 퇴

직, 고령화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있다(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16). 

교통부문에서는 독일 이동성패널(German Mobility 

Panel)과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Puget Sound 

교통패널조사(Transportation Panel Survey)가 대표

적이다(마강래ㆍ김찬성, 2007; 한국교통연구원, 2009). 

교통부문 패널들은 주로 통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4. 선원 패널자료 설계와 구축방안

한국교통연구원은 2009년 교통부문중 인적 통행

에 대한 패널조사를 설계한 바 있다(한국교통연구

원, 2009). 본 연구는 이 설계를 참고하여 선원 패

널조사를 설계한다. 설계의 주요내용 중 조사방법

은 승선중인 선원을 고려하면, 설문 혹은 면접조

사가 타당하다. 조사대상은 해기사와 부원을 일차

적으로 포함하며, 외국적 선원의 포함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조사 내용은 선원 경력과 직책 등 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 진로와 의견 등을 포함

한 선원의 이력과 생활에 초점을 둔다. 패널 선정

은 기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해기사 통계를 

활용하여 해기사 패널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부

원선원의 패널을 추가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

단된다. 

패널자료의 통계화 방안은 해양계와 수산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해양계에서는 부원선원 패널자

료가 추가 필요하며 승선 선종 등의 정보를 추가

해야 한다. 수산계 부원선원에 대한 패널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며 어획조업 구역별 정보를 추가해

야 한다.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선원의 패널자료 구축

도 검토해야 한다. 이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국가, 다문화에 대한 해양수산 부문의 적절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외국선원은 해운과 어업 

및 수산부문의 주 인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

기사 부문에서도 이들의 진출확대가 예상되고 있

다. 한국국적 선원 고갈시 외국선원에 대해 공급

원으로서 안정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선원 패널자료의 조사기관으로는 다음을 검토할 

수 있다(<표 5>참조). 1안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의 현 졸업연도 기준 자료를 패널자료화하고 부원

선원들의 자료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2안은 해양 

및 수산계 교육과 훈련 관련 기관에서 합동으로 

해운과 어선 선원의 패널 자료를 새롭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방안이다. 3안은 연구기관이 표본설계에 

의해 새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안이다. 

1안의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존자료

를 활용하고 패널기준(졸업연도)이 명확하며 생애

주기를 관측할 수 있다. 1안에서 한계는 졸업연도

별 해기사에 대한 과거 시계열 자료를 재입력해야 

하고, 부원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는 재설계를 필

요로 한다. 

2안은 각 교육ㆍ훈련기관에서 배출한 선원들을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지만, 부

원선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계를 필요로 한다.

3안은 연구기관이 기존 자료인 한국선원복지고

용센터의 졸업연도 기준 자료를 개선하고, 부원선

원과 외국인 선원들을 포함하여 패널을 설계한다. 

3안에서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관

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1안의 경우 다음의 장점을 갖는다. 첫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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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복지고용센터가 선원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축

적하고 있다. 둘째, 선원들의 승선, 대기, 이직 등

의 동향과 연계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셋째, 

해양계와 수산계 해기사와 부원 모두에 대한 조사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1안을 최적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자

료를 연구기관에서 설계하고 조사자료를 축적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안
조사 

기관
장ㆍ 단점

1

한국선원

복지고용

센터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패널기준(졸업연

도)이 명확하며 생애주기를 통한 관측

이 가능하지만, 과거 시계열 자료의 

재입력이 필요하고 졸업연도별 예비원, 

이직, 승선, 직급으로 한정되며 부원에 

대한 자료가 미비되어 있어 재설계가 

필요

2

선원배출

교육, 

훈련기관

교육ㆍ훈련기관에서 배출한 선원들을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부원선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계

가 필요

3 연구기관

연구기관이 기존 자료인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의 졸업연도 기준 자료를 개

선하고, 부원선원과 외국인 선원들을 

포함하여 패널을 설계. 3안에서는 매

년 조사를 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장점

표 5. 선원 패널자료 조사기관 검토

5. 선원 패널자료의 활용방안 검토

선원 패널자료가 구축될 경우, 선원에 대한 보

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선원 

정책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다. 선원 패널자료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공급에 대한 

장단기 예측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

원수급 전망은 수요변동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전망시점의 선원공급을 고정적으로 보고 수급을 

예측하였다(해양수산부, 2013). 선원 패널자료를 구

축할 경우, 내생 및 외생 변수 변화에 따른 공급

부문의 변동과 군복무대체 예비역 제도 등 정책변

화에 따른 공급변동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선원의 일생 이력주기인 교육ㆍ훈련ㆍ재

교육 등의 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원에게 다양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등은 선

원의 장기승선시 직책변화에 따라 교육ㆍ훈련 프

로그램을 최적화할 수 있고, 선원의 육상직 전환

과 글로벌 인재화를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선원의 승선과 이직, 자격재취득에 대한 

체계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선원에 대한 인구동태

적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는 선원에 대한 장기적 

수급전망과 연계하여, 경력별 직책별 선원인력의 

전반적 수요와 공급예측 모형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도선사 등 고급 해기사 인력을 필요로 하

는 해양산업과 연계된 선원경력 관리를 통해, 선

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할 수 있다. 정봉민(2004)의 

지적처럼, 선원의 공급부족은 배출인원의 문제가 

아닌, 이직율이 높은 데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막

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배출된 선원들이 장기승선

을 하지 않을 경우, 선원수급의 불안정화는 지속

될 것이다. 

다섯째, 실효성이 있는 선원직 매력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패널자료에 가족과 

사회생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할 경우, 선원직 매

력화를 위한 선원들과 선원가족들의 요구를 정책

에 반영할 수 있다. 

여섯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 노동패널과 연

계를 통해, 선원의 승선과 이직 그리고 실업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선원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선원통계가 매우 열악한 연안어선에서 

선원실태를 조사할 경우, 어촌경제와 연안어업 활

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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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안어선에 승선하는 국적 선원들의 실태파악

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단체인 수협중앙회

마저도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와 이후의 해운시황 

불경기에도 우리나라 선원들은 수출입 화물의 운

송과 대양에서 어로작업 등 해양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기능하여 왔다. 선원이 우리나라 해양산

업에 핵심적 요소임을 고려할 때, 선원에 대한 패

널자료 구축은 다양한 분야의 선원수요를 충족시

키는 데 필요하며, 관련산업의 정책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계 졸업 해기사의 패널자료와 활용방안을 

예시할 경우, 산업간 노동력의 이직율 모형을 이

용하여, 해기사들의 이직율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해양수산부, 2016).

Sepijt = f(Wageijt , Unt , Durationijt)         (1)

여기에서, 

Sepijt : i 졸업생 그룹 j학과의 t 년도  선원의 이직율

Wageijt : i 그룹 j학과의 t 년도 임금

Unt : t 년도 전산업 실업율

Durationijt : i 그룹 j학과의 t년도 졸업후 경과연수

위 방정식 (1)에서 승선과 대비되는 대체적 기

회(취업기회)는 해양관련 육상직 혹은 타산업으로 

전직이기 때문에 임금을 승선시 임금수준/육상전

직(이직)시 임금수준 비율로 전환할 수 있다.

Sepijt = f(Rwageijt, Unt, Durationijt)          (2)

여기에서,

Rwageijt : i 그룹내 학과 j의 t년도 승선시 상대적 임금수준, 

즉 승선시 임금/육상전직 임금

패널자료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표 3>의 자료

에서와 같이, 해당연도의 시계열 자료만을 투입할 

경우 다음과 이직율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해야 한다.

Sept = f(RWaget , Unt , Durationt)          (3)

위 방정식 (3)은 졸업생 그룹 i와 학과 j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구축하고 

있는 자료는 <Appendix 1>과 같이 1991년 졸업 

해기사들의 직급을 2007년에서 2014년까지 동일하

게 고정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

료는 임금추이, 직급추이 등의 정확한 시계열 자

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별도로 추정해야 하는 문제

를 갖고 있다. 

Ⅴ. 결 론

선원은 해운과 항만 수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쟁력 기반으로 작용

하여 왔다. 한국 선원의 장기적 감소세와 급격한 

고령화 진행은 해양산업 전반적 부문에 성장기반

이 약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해운 불황은 선

원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양수산계 학

교를 졸업하고 새로이 선박에 승선해야하는 초급

해기사들에도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국적

선사들의 경영위기에 따른 선박 매각과 계류 등 

수요부문의 위축은 기 승선하고 있는 해기사들의 

승선예비역 의무 승선기간에 영향을 주는 한편 해

기사들의 수요를 위축시켜 승선을 장기간 대기하

게 하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원수급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패널

자료의 구축과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국

민들의 식탁에 수산물이 오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원의 안정적 공급과 장기승선을 유도하는 

선원 매력화 정책은 국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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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 패널자료의 사례를 보

면, 노동시장의 수급과 노동동태 파악에 패널자료

는 긴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선원복

지고용센터를 통해 다행히도 패널자료와 유사한 

해기사들의 졸업연도별 직책변화 등의 자료를 매

년 조사하고 있어, 이러한 조사경험을 활용하여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 확보와 선원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선원의 생애주기를 고

려한 선원직 매력화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패널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축적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경제환경 변화 등 선원수급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선원수급을 비교적 과학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방안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실질적 패널자료의 구축과 이의 활용

을 통해 더욱 실용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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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도
조사

연도

졸업경과

연수

졸업

인원

항해사 급수 기관사

1 2 3 4 5 6 총인원 총인원

1991년

2007 16 1962 63 62 260 83 75 25 568 359

2008 17 1962 63 63 260 83 74 25 568 359

2009 18 1962 63 63 260 83 74 23 566 361

2010 19 1962 64 63 260 83 73 23 566 361

2011 20 1962 64 63 260 83 73 23 566 361

2012 21 1962 66 63 260 83 72 22 566 361

2013 22 1962 66 64 260 82 72 22 566 361

2014 23 1962 66 64 260 82 72 22 566 361

자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2016).

<Appendix 1> 1991년 졸업 해기사들의 직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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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안

국문요약

선원은 해운업과 수산업에서는 선박의 조종과 항행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어로작업도 도맡아 하
고 있다. 항만운송에서 선원들은 도선사 양성의 기반이 되며, 항만운영과 해양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
다. 선원은 선박의 안전관리, 안전 항행감독, 내항해운 분야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해양사고 심판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장기
적 공급 부족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한국적 선박에서 승선확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선원 
수급에 경고음을 울려왔다. 본 연구는 ① 선원들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원 
패널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②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시 그 내용과 자료관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설
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후 ③ 선원 패널자료를 이용한 선원공급의 장단기 예측 모형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은 한국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2016)과 같이 수 십년 
간의 자료 축적을 통해, 선원의 이직과 승선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패널자료의 구축 추진기관으로서는 이미 선원통계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1차적으
로 적합하다. 패널자료의 구축방안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패널기준(졸업연도
와 학과)을 명확히 하고 생애주기를 관측하는 것을 제안한다. 선원 패널자료는 과거 시계열 자료를 재입
력하고 부원에 대한 자료추가, 선원 경력과 직책 등 승하선 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 진로와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와 정보들을 추가해 구축될 수 있다. 선원 패널자료 활용방안으로는 1) 선원공급에 대
한 장단기 예측, 2) 선원의 일생 이력주기인 교육ㆍ훈련ㆍ재교육 등의 수요산정, 3) 선원의 승선과 이직, 
자격재취득에 대한 체계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선원에 대한 인구동태적 분석, 4) 도선사 등 고급 해기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양산업과 연계된 선원경력 관리를 통해,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 5) 실효성이 있
는 선원직 매력화 정책을 수립, 6) 선원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제어: 선원, 패널자료, 해양산업, 통계, 해기사, 공급과 수요


